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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나

● 여행 작가, 전 KBS아나운서

● 저서: <태양의 여행자>,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 <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등

모든 열정이 배신당하지는 않는다

‘노력’과‘열정’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인생에 중요한 열쇠인 것은 

변함이 없다. 

꿈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한다. 

때때로 뒤통수를 맞기도 하지만,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옮겨가는 발걸음에는 

언젠가 행운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손미나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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